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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스 코

＊ 철강업계 아시아 최초 ISO 50001 인증 획득 ＊

포스코가 국제검증기관인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에너

지경영시스템 국제규격인 ISO 50001을 아시아 철강

업계에서는 최초이자 유럽 티센크루프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인증을 획득했다.

포스코는 ISO 50001 인증을 받기 위해 에너지경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현업 핵심요원 양성과 인증심사

대응 등 단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또한 사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포스코형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계측기관리지침 제정, 작업표준

개정, 에너지 절감 툴(tool)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에너지 절감 툴 프로그램

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완료된 에너지 절감과제 풀

(pool)을 활용해 벤치마킹을 손쉽게 할 수 있게 고안

한 사례로 높이 평가받았다.

ISO 50001은 조강 톤당 사용열량, 공정단위 에너지

사용량 등 에너지 사용 목표 수립과 에너지 절감활동,

모니터링 및 경영조치로 이어지는 과정의 시스템화 정

도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며 에너지 절약활동의 지속

적인 개선을 추구한다. 포스코는 품질경영 인증규격인

ISO 9001과 환경경영 인증규격인 ISO 14001에 이

어 에너지경영 인증규격인 ISO 50001을 획득함으로

써 미래 기업에 꼭 필요한 인증을 모두 갖게 됐다.

현대중공업

＊ 사우디 32억 달러 발전소 수주 ＊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2억 달러(약 3조

6천억 원) 규모의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총 발전용량 2천640㎿로, 2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

으며 사우디 전력 생산량의 5%에 달하며 오는 2017

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 발전소는 현대중공업이 설계에서 기자재 제작 및

공급, 건설,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

며 압력과 온도가 임계압보다 높은 증기를 사용하는 연

료절감형인 초임계압 보일러가 설치된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등

중동지역에서 약 1만 3천㎿, 총 100억 달러 규모의

발전소 및 담수설비를 수주했다.

현대건설

＊ 싱가포르에서 지하 케이블 터널 공사 수주 ＊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전력회사인 싱가포르 파워사가

발주한 지하 케이블 터널 공사 중 ‘NS3 공구’를 2억

5,200만 달러에 수주했다.싱가포르 앙 모 키오와 메이

로드를 연결하는 총 7.27km의 전력구 터널을 시공하

는 공사로 2018년에 완공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차세

대 전력망 구축을 위해 이번 공사를 발주했으며, 동 지

하 케이블 터널 공사의 전체 규모는 미화 16억3,500

만 달러, 총 터널 길이는 35km다.

현대건설은 1981년 ‘플라우 테콩 매립공사’를 시작으

로 싱가포르에서 지난 30여 년 간 창이공항, 썬텍시티,

마리나센터, 유류비축기지 등 기념비적인 건축, 토목

공사를 수행해 왔는데, 싱가포르에서 수행 중인 유사

공사의 우수한 수행능력 및 기술력 등을 인정받아 이번

공사를 수주하게 됐다. 현재 현대건설은 싱가포르 주롱

섬 앞바다 해저에 시공 중인 주롱 석유비축기지 공사,

도심 지하철 공사, 아시아스퀘어타워, 파시르리스 콘도

미니엄, 사우스 비치 복합단지 개발공사를 비롯해 모두

11건, 39억달러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STX조선해양

＊ 극심해용 드릴쉽 수주 ＊

STX조선해양이 유럽 선주사에서 심해저 드릴십 1척

을 6억7500만달러(약 7452억원)에 수주했다. 계약에

는 같은 선박 4척에 대한 옵션이 포함되어 총 35억달

러의 수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

고 있다.

이 금액은 STX그룹의 올해 조선해양분야 수주실적

인 66억달러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심해저 드릴십은 세계적으로도 일부 조선 업체만이 건

조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지금까지 3척의 드

릴십을 수주한 STX조선 측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해

양플랜트 분야로 사업을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회원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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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십의 길이와 폭이 각각 230ｍ, 12ｍ다. 1만

2000피트(3657ｍ)의 심해에서 최대 4만피트(1만

2192ｍ)까지 시추할 수 있다. STX조선은 이 배에

2만psi의 고압에 견딜 수 있는 폭발방지장치(BOP)를

장착할 예정이다.

이 배는 진해조선소에서 건조돼 2015년 하반기께 선

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 美에 해양 엔지니어링 합작사 설립 ＊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영국 AMEC社와 3

社 공동 출자를 통해 해양 엔지니어링 합작회사를 미

국 휴스턴 지역에 설립한다. AMEC은 美 머스탱

(Mustang), 노르웨이 아커 솔루션(Aker Solution)

등과 함께 세계 일류로 손꼽히는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

이다.

합작회사는 11월 세계 해양 엔지니어링 산업의 본산

인 미국 휴스턴에 설립되며, 법인명은 ‘AMEC Samsung

Oil & Gas, LLC’로 정했다.

합작회사의 초대 CEO는 삼성중공업에서 파견하고,

CFO와 COO는 삼성엔지니어링과 AMEC 측에서 각

각 임명하기로 했다. 설립 초기 임직원은 3社에서 파견

나온 10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합작사 설립은 해양플

랜트 시장의 급성장 추세에 발맞춰 사업 역량을 고도화

(高度化)하기 위한 포석이다. 삼성은 앞으로 수주하는

해양생산설비의 FEED와 상세설계 등에 이 회사를 활

용할 계획이다. 베인 앤 컴퍼니(Bain & Co)에 따르

면 해양플랜트 시장은 세계 에너지 수요 상승과 고유가

지속에 따라 2011년 1400억 달러에서 2020년 3100

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삼성 관계자는 “해양플랜

트 시장 확대 추세에 발맞춰 글로벌 역량을 갖춘 엔지

니어링 업체들과 사업협력을 추진해 온 것이 결실을 맺

었다”면서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대형 해양 생산설비의

EPCI 능력을 확보하는 등 수주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 전세계 수주 1위 달성 ＊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대 해양시추회사인 미국 트랜

스오션사로부터 드릴십 4척과 미국의 해양시추 회사인

앳우드 오세아닉스사로부터 드릴십 1척 등 5척을 한꺼

번에 수주하였다.

총 수주금액은 약 26억 2천만 달러(한화 약 2조

9,330억원)에 달하며, 모두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되어

2015년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주한 드릴십은 모두 대우조선해양이 자체

개발한 DSME-12000형으로 제작된다. 이 모델은 길

이 238m, 폭 42m로 최대 4만 피트 깊이까지 시추가

가능하며, 최대 수심 1만 2천 피트에 달하는 심해 시

추 작업을 위해 최적화된 설계 및 장비가 탑재된다.

트랜스오션사가 발주한 드릴십의 경우 듀얼 액티비티

기술을 적용시켜 시추 작업의 효율성을 한 단계 향상시

켰으며, 업계 최초로 20,000 psi 압력에도 견딜 수 있

는 폭발방지장치(BOP)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23척/기, 104억 3천만

달러의 수주실적을 올리며 올해 수주목표 110억 달러

의 95%를 달성했다. 이는 올해 현재까지 조선해양 부

문 전 세계 최대 실적이다.

현대자동차

＊ 중국 진출 10년만에 연산 100만대 돌파 ＊

현대자동차가 중국서 연산 100만대를 넘어섰다.

현대차 중국 법인 베이징현대는 기존 1, 2공장과 지난

7월 베이징 3공장 가동에 따라 총 100만대 생산체제

를 구축했다. 이로써 현대차는 지난 2002년 중국에 진

출한 뒤 10년 만에 연산 100만대를 확보했다.

현대차는 2002년 연산 30만대 1공장, 2008년 연산

30만대 2공장에 연산 40만대 3공장을 추가로 건설해

100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게 됐다. 중국 3공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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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형 아반떼, 싼타페 등이 생산될 예정이다. 현대차

는 중국 자동차 시장이 신규수요에서 대체수요로 전환

되고 있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고급형 모델 투입, 서부 지역 신규 유통망 확보로 중국

시장 공략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두산인프라코어

＊ 소형 디젤엔진 공장 준공 ＊

두산인프라코어가 인천시 화수동 두산인프라코어 공

장부지 내에 소형 디젤엔진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 1만4천㎡ 부지에 준공된 이 공장은

가공 및 조립라인, 시운전과 도장시설을 갖춘 생산동과

물류동으로 구성됐으며 전자 인식 시스템을 통해 생산

에 관한 모든 데이터와 생산 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소형엔진은 질소산화물(NOx)

과 입자상 물질(PM) 배출기준을 기존 ‘Tier 3’ 대비

90% 이상 낮춘 ‘Tier 4 Final’을 충족시키는 친환경

엔진으로 오는 2014년부터는 밥캣 소형장비에도 탑재

될 예정이다.

2.4ℓ 엔진 생산을 시작으로 내년에 1.8ℓ 및 3.4ℓ

엔진을 추가해 총 1만대를 생산할 계획인 두산인프라

코어는 오는 2016년 설비증설을 통해 연간 생산능력을

10만대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20만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성동조선해양

＊ 참치선망선 1척 수주 ＊

성동조선해양이 한성기업으로부터 참치선망선 1척을

수주하였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1900t급 참치선망

선으로 어군탐지기․소나․레이더․위성통신장비 등 최

신장비를 탑재한다. 선박 길이 80m, 너비 14.5m로

2013년 말 인도될 예정이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국내 조선사에 ‘논외’로

분류되던 원양어선 시장에 처음 뛰어들었다. 이후 1척

의 선박을 이미 선주 측에 인도한 바 있으며 이를 발판

으로 추가 수주에 꾸준히 성공하고 있다. 성동조선해양

은 지난 20여 년간 국내 조선사의 원양 어선 건조 실

적이 전무한 만큼 한발 빠르게 틈새시장을 공략, 앞으

로도 수주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

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 세계최대 바이오매스 발전소 수주 ＊

한국남동발전과 KDB대우증권이 영국에 건설되는 세

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공동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남동발전은 지분 투자와 함께 발전소 운영을

담당하고, KDB대우증권은 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재무

적투자자(FI)를 모집ㆍ주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티즈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295㎿의 전력을 생산

하는 발전소를 건설한 후 20년 동안 운영하며 전력 판

매 수익과 정부 보조금으로 이익을 내는 영국 정부의

대표적인 민자 프로젝트다.

협약에 따라 한국 컨소시엄은 향후 4개월 동안 독점

적인 사업 검토를 거친 후 내년 2~3월께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이번 프로젝트를 국내 IB와 발전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따냄으로써 국내 운영 노하우와 풍

부한 투자자금을 결합한 글로벌 시장 진출 모델을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 미얀마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MOA 체결 ＊

한국서부발전, BKB, 현대건설 및 하나대투증권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이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에서 ‘미

얀마 양곤 따께따 지역에 500MW 규모의 가스복합발

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의 합의각서(MOA)를 미얀마 전

력부와 체결하였다.

이번 합의각서는 일반적인 MOA와는 달리 발전사업

의 핵심사항인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장기전력 구매계약, FSA(Fuel Supply Agreement,

연료공급계약) 주요계약조건을 포함시키는 등 사업전반

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미얀마 전력부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컨소시엄

은 2015년까지 발전소·송전망·가스파이프라인 등을 건

설하게 되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양곤의 외국기

업 전용 산업단지인 띨로와 공업단지 및 양곤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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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공급하게 된다. 미얀마 전력부에서는 생산

된 전력에 대한 Take or Pay(최소전력구입) 조건을

보증하였다.

한국컨소시엄은 사업개발 단계부터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단계까지 공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각자 역할

을 분담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해외사업 동반성장’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 이라크 KIRKUK~BAIJI PIPELINE PROJECT 수주＊

한국가스공사가 이라크 OPC(OIL PIPELINES

COMPANY)에서 발주한 이라크 KIRKUK~BAIJI

PIPELINE EPC PROJECT를 수주하였다.

본 공사는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KIRKUK)지역에서

베이지(BAIJI)지역에 이르는 배관공사로 PQ를 통과

한 한국가스공사, SAIPEM 등 총 8개사가 입찰에 참

여하여 최종 낙찰자로 한국가스공사가 선정되었다.

동 배관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국제입찰을 통하여 수주

한 최초의 EPC 사업으로 그동안의 가스플랜트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스산업분야 기술을 수출

하고, 자원개발과 연계하여 해외 중·하류사업에 진출한

또 하나의 사례로서 가스공사의 기술능력 제고와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우하이텍

＊ 2012년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세계 7대 자동차 차체부품회사인 성우하이텍이 고용

노동부가 주관하며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

하고 있는 기업에게 수여하는 ‘2012년 노사문화대상’에

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2001년 중소기업부문, 2007년과 2012년에는 대

기업부문에서 각각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노사문화대상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부포상, 세무조

사 유예,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행정상 우대와 함께 대

출금리 우대 및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금융상 우

대가 주어진다.

세계 최강의 글로벌 자동차 차체회사로 성장하고 있

는 성우하이텍은 금번 수상을 바탕으로 중국, 체코, 슬

로박, 러시아, 인도, 우즈베키스탄, 독일 등 해외 전 사

업장에 따뜻한 노사문화를 공유하고, 회사와 직원이 함

께 행복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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